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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인비가 9일 제주 오라골프장에서 열린 KLPGA투어 삼다수 마스터스 최종 3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연습장에
서 다양한 클럽으로 스윙하면서 샷을 점검하고 있다. 제주 ㅣ 주영로 기자

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을 차지하며 커리
어 그랜드슬램의 위업을 달성하고 돌아온 박
인비(27·KB금융그룹). 9일 제주 오라골프장
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(KLPGA) 투어
삼다수 마스터스에 출전한 그녀를 보기 위해
엄청난 갤러리가 몰려들었다. 그랜드슬래머
박인비는 과연 경기에서 어떤 클럽을 사용하
며 라운드 때는 몇 개의 공을 소모할까. 경기
를 앞두고 박인비에게 평소 독자들이 궁금해
할만한 것들을 확인했다.

Q.한번 라운드할 때 사용하는 골프공은 몇 개?
A.박인비는 9개의 골프공을 준비한다. 6개는
새 골프공, 3개는 사용했던 골프공이다. 새 골
프공은 경기 중 사용하고 헌 공은 퍼트와 어
프로치 연습 때 쓴다. 골프공은 자주 바꾸지
않는다. 표면에 흠집이 나지 않으면 18홀 내
내 쓸 때도 있다. 경기 후 남은 골프공은 갤러
리들에게 나눠준다.
Q.남편이 꼭 챙겨 가지고 나가는 물건은?
A.박인비의 옆에는 늘 남편 남기협씨가 있
다. 그는 모든 경기를 함께 따라 돈다. 그리
고 그는 늘 작은 백팩을 메고 있다. 백팩 속
에 무슨 중요한 물건이라도 담겨져 있는 것
일까. 생각처럼 중요한 물건은 없다. 상황에
따라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달라진다. 주로
여분의 옷을 챙긴다. 비가 올 때나 날씨가
추워졌을 때를 대비해 비옷 또는 겉옷을 챙
겨 넣는다. 그 이외엔 자신이 먹을 물과 음
료뿐이다.
Q.라운드 중 사용하는 장갑은 몇 개?
A.요즘처럼 날씨가 더운 날엔 손에서 땀이 흘
러 장갑도 여러 개를 쓰는 선수들이 많다. 박
인비는 가방 속에 약 10장 정도의 장갑을 챙
겨가지고 다닌다. 장갑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
특별한 이유는 없다. 부피가 작기에 많이 넣
고 다닐 뿐이다. 경기 중 사용하는 장갑은 한
장이면 충분하다. 찢어지거나 오염되지 않으
면 바꿔서 끼지 않는다.
Q.경기 전 연습시간은?
A.보통 경기 시작 1시간 20분전에 클럽하우
스에 도착한다. 연습시간은 거의 동일하다.

40분 동안 드라이빙레인지에서 스윙을 점검
하고 그 다음 퍼트와 어프로치를 20분씩 한
뒤 경기를 시작한다. 경기가 끝난 뒤에는 샷
연습보다 퍼트 연습을 하고 마무리하는 편
이다.
Q.클럽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
은?
A.박인비는 일본 던롭스포츠의 스릭슨 제품
을 사용한다. 2012년부터 이 제품을 사용했
고, 그 전에는 캘러웨이의 아이언과 여러 브
랜드의 드라이버를 번갈아 썼다. 드라이버나
우드에 비해 아이언을 교체할 때 신중하다.
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거리다. 프로들은
주로 단조 아이언을 쓴다고 알려져 있지만,
박인비는 그렇지 않다. 과거엔 거리를 조금
더 보내기 위해서 캘러웨이의 디아블로 아이
언(솔이 넓은 아마추어용 제품)을 쓰기도 했
다. 스릭슨의 아이언으로 교체할 때도 이런
부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다. 현재 쓰고 있
는 제품은 모두 일본에서 직접 제작했다. 골
프공도 일본에서 직접 보내온다.
Q.클럽 세팅은?
A.14개의 클럽은 드라이버와 우드 2개, 유틸
리티 클럽 2개 그리고 6번부터 9번 아이언과
46·50·57도 3개의 웨지와 퍼터로 구성됐다.
클럽 세팅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한다. 브
리티시여자오픈 때는 유틸리티 클럽을 1개로
줄이고 대신 5번 아이언을 넣었다. 강한 바람
에 대비한 클럽 구성이었다.
Q.쇼트게임 때 주로 사용하는 웨지는?
A.3개의 웨지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럽은
57도다.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 할 때와 벙
커에서 주로 57도를 사용한다. 46도와 50도,
57도로 구성한 이유는 풀 스윙을 했을 때 거
리 편차를 고려했다. 50도는 100야드, 46도
는 110야드, 57도는 80야드를 보낸다. 참고
로 드라이버는 던롭의 젝시오8(로드프
10.5도, 샤프트 Tour AD MJ-6 SR)을 사용
중이다.
Q.마지막 날에는 흰옷만 입는다?
A.박인비는 흰색을 좋아한다. 경기도 성남
시 판교에 위치한 신혼집에는 벽지와 커튼
등 소품까지도 흰색으로 꾸며놓았을 정도
다. 마지막 날 흰색의 옷을 즐겨 입는 것도
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. 브리티시여
자오픈 우승 때는 검은색 줄무늬 셔츠에 파
란색 조끼를 입고 경기했다.

제주 ｜주영로 기자 na1872@donga.com

박인비, 한 라운드에 골프공 9개 쓴다
박인비에게 궁금한 것들

흠집 안 나면 안 바꿔…헌 공 3개는 연습용
흰옷 징크스? 흰색을 좋아해 즐겨 입을 뿐

편집｜고창일 기자 ico@donga.com

무더위에 박인비(27·KB금융그룹)도 지쳤다. 커
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뒤 국내 골프팬들 앞에
서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싶다던 그의 바람은
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.

박인비는 9일 제주 오라골프장(파72)에서 열린
한국여자프로골프(KLPGA) 투어 삼다수 마스터
스(총상금 5억원·우승상금 1억원) 최종 3라운드에
서 버디와 보기를 3개씩 주고받은 끝에 이븐파
72타를 쳐 합계 2언더파 214타를 쳤다. 공동 8위로
대회를 마친 박인비는 국내 대회 14번째 출전에서
도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.

찜통 같은 무더위 탓인지 잦은 실수에 발목을 잡
혔다. 출발부터 좋지 못했다. 1번홀(파4)에서 짧은
거리의 파 퍼트를 놓치면서 보기로 시작했다. 이어
2번(파4)과 4번홀(파5)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분위
기 반전을 노렸지만, 8번홀(파3)에서 다시 퍼트 실
수를 하면서 보기를 적어냈다. 좀처럼 박인비에게
서 볼 수 없는 실수가 되풀이 됐다. 후반에도 버디
와 보기를 1개씩 기록한 박인비는 타수를 줄이지
못한 채 경기를 마쳤다.

박인비로서는 아쉬운 경기다. 4일(한국시간) 브
리티시여자오픈 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선수 최
초이자 LPGA 역대 7번째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
성하고 귀국한 그는 국내 팬들 앞에서도 우승하는
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. 대회 첫날 5언더파를 치
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지만, 2라운드 6번홀(파5)
에서 올해 첫 트리플 보기를 기록하는 등 샷 난조
끝에 3타를 잃었다. 이날 만회를 노렸지만 뜻대로
되지 않았다. 경기를 마친 박인비는 “짧은 거리의
퍼트 실수가 2번이나 나와서 아쉬웠다”면서 “특히
파5 홀에서 성적이 좋지 못했다. 이번 대회에서 파
5 홀에서만 2오버파를 했다. 프로선수들에게 파5
홀은 반드시 버디를 잡아야 하는 홀인데 이번 대회
에선 실수가 많았다. 최근 경기했던 대회 중 파5 홀
에서의 성적은 최악이었다”고 말했다.

이번 대회까지 5주 연속 강행군을 펼친 박인비
는 21일부터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리는 캐나다여
자오픈까지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. 박인
비는 “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일주일 동안 쉴 수 있
다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속이 시원하다. 빨리 집에
돌아가서 강아지랑 놀면서 뒹굴뒹굴하고 싶다”며
모처럼의 휴가에 들떴다.

한편 이날 열린 대회에선 이정은(27·교촌치킨)
이 연장 접전 끝에 박소연(23)을 꺾고 4년 만에 우승
했다. 나란히 6언더파 210타를 적어내 연장전에 돌
입했고, 18번홀(파4)에서 펼쳐진 1차 연장에서 이정
은이 두 번째 샷을 약 1.5m 거리에 붙인 뒤 버디 퍼
트를 성공시켜 우승을 차지했다. 제주 ｜주영로 기자

박인비국내첫우승불발
이정은, KLPGA 삼다수 마스터스 우승

이보미(27)가 일본여자프로골프(JLPGA)
투어 메이지컵(총상금 9000만엔)에서 공동

3위에 오르며 상금왕 등극에 한발 더 다가섰
다.

이보미는 9일 일본 훗카이도 삿포로인터내
셔널골프장(파72)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
드에서 버디 6개에 보기 3개를 적어내며 3언
더파 69타를 쳤다. 합계 7언더파 209타를 기

록한 이보미는 펑샨샨(중국)과 함께 공동 3위
로 대회를 마쳤다. 공동선두로 경기를 끝내
연장전에 돌입한 니시야마 유카이, 스즈키 아
이와는 1타 차였다. 시즌 2승을 기록 중인 이
보미는 2주 연속 1타 차로 우승을 놓쳤다. 그
러나 이날 3위에 오르면서 시즌 14번째 톱

10을 기록했고, 상금을 1억2094만엔으로 늘
려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.

니시야마 유카리가 연장전 끝에 우승했고
대회 2연패를 노린 신지애(27)는 합계 6언더
파 210타를 쳐 5위, 안선주(28)는 8위(4언더
파 212타)에 올랐다. 주영로 기자

이보미, 메이지컵공동 3위
JLPGA 상금랭킹 1위 수성

9일 삼다수마스터스 최종3라운드에서 연장 접전 끝에 박
소연을 꺾고 4년 만에 우승컵을 안은 이정은(오른쪽).

사진제공 ㅣ KLPGA


